
대형 주유소 면세유 세무조사
광주국세청, 광주․전남․전북 대상 … 불법환급 여부 집중

광주지방국세청이 면세유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광주와 전남·전북지역 대형

주유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농민들과 짜고 면세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면세유 카드로 결제하고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은 광주와 전남·전북지역의 대형 주유소 수백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부 주유소들은 빼돌린 면세유를 농민과 일정 비율로 나누거나 시중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인력을 대거 투입해 광주와 전남·전북지역의 대규모 주유소를 대상

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는 면세유 유통과정에서 세금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점검하는 일상적인 업무의 한 부분”이라며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사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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